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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proper topless vehicle design to domestic auto-makers and the automobile market by observing the structures, and design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topless vehicles.

          Topless vehicles are largely divided into roadsters and convertibles. Those two types are similar in that they do not have a roof as a fixed structure, but they are different in that they do not possess the same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as a reasonable strategy for domestic auto-makers to develop convertible vehicles based on generic vehicles. However, it is not suitable to develop convertible cars based on practical vehicles such as the hatch back or the sedan. Thus, a topless vehicle development strategy on practicality would not be effective for domestic auto-makers to develop higher valued products.

          Therefore it can be implied from this study that developing a light weight roadster or a spider which has the advantage of macroscopic aesthetics would be even more effective for national auto-makers aspiring to change the growth momentum from being volume-oriented to quality-oriented.

        

        
          
            초록
          
        

        
          본 연구는 무개(無蓋) 차량의 유형별 구조와 디자인 특징 고찰을 통해, 국내 메이커와 시장에 적합한 무개 차량 디자인의 시사점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무개 차량은 크게 로드스터(roadster)와 컨버터블(convertible)로 구분되는데, 각각의 유형은 고정된 구조의 지붕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각기 다른 특징과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본 고찰을 통해 기존 차량을 바탕으로 하는 컨버터블 차량의 개발이 우리나라 메이커와 시장에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해치백이나 세단 등 실용성 중심의 차량을 기반으로 할 경우에는 거시적 미학에서 보아 장점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의 양적 성장 기조를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미학을 강점으로 가진 경량 로드스터 유형의 무개 차량 개발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topless vehicle, roadster, convertible, macroscopic aesthetics, 무개 차량, 로드스터, 컨버터블, 거시적 미학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1955년에 최초의 국산 자동차 ｢시발(始發)｣의 등장 이후 오늘날까지 57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생산량은 2011년을 기준으로 465만 8천 대로, 7년 연속 세계 5위1)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지속적인 차량 수출 증가에 의한 것이다.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이러한 성장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적 성장(量的成長)을 질적 성장(質的成長)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 디자인과 고유한 특성을 가진 고부가가치의 차량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감성지향적인  차량의 개발이 중요한데 이러한 유형 중 하나가 무개(無蓋) 차량이다.

        최근 차량 디자인이 다양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무개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수입차 이외에 무개 차량 고유모델은 없는 실정이다. 물론 2005년과 2009년의 모터쇼에서 국내 메이커가 컨셉트 카 형식으로 전시한 무개 차량이 있었으며, 그보다 이전 시점인 1990년대 중반에 해외로부터 도입된 무개 차량이 소량 생산된 사례도 있으나, 무개 차량의 고유모델은 없다.

        
          
          

          [그림1]  
				
          

          
            양산 가능성 검토용으로 제작 되었던 현대자동차의 투스카니 컨버터블, 2005년
          
          

          

        

        
          
          

          [그림2]  
				
          

          
            무개형 SUV 개발 가능성을 타진했던 기아자동차의 쏘울스터, 2009년
          
          

          

        

        최근 자동차의 국내 수요의 다양화와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자동차 메이커들의 무개 차량 개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의 자동차 메이커와 시장 여건에 적합한 무개 차량은 어떠한 디자인 특징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1.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무개 차량 고찰을 통해, 각 유형별 구조와 디자인 특징을 분석하게 된다. 고찰의 대상은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등장한 무개 차량들 중 구조나 형태 등에서 특징을 가진 사례들로 선정하였다.

        사례 선정의 역사적 범주는 최초의 가솔린 내연기관 차량이 등장한 1886년부터 현재까지가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대상들의 시간성보다는 특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선정된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통해 고찰될 것이다.

        첫째, 무개 차량의 구조 특징과 유형 구분

        둘째, 무개 차량의 주요 유형별 특징

        셋째, 무개 차량의 거시 미학적 분석

      

    

    

  
    
      2. 무개 차량의 일반적 고찰
      
        2.1. 무개 차량의 정의와 구조
        무개 차량은 표준 어휘로는 “무개차(無蓋車)”라고 표기되는데, “지붕이나 뚜껑이 없는 차, 스포츠카나 퍼레이드 카 따위가 있다.”2)라고 설명되고 있다. 여기에서 ‘개(蓋)’는 ‘덮개’의 의미이며, 어떤 구조물을 덮는 뚜껑을 의미한다.

        이처럼 차체 구조에서 덮개가 하나의 요소로 다루어지게 된 것은, 초기의 자동차들이 지붕이 없는 마차(馬車)의 차체를 기반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차체에 지붕을 설치한 차량을 유개차(有蓋車; van)3)로 구분하는 등 지붕의 유무에 따라 차체를 구분하기도 한다. 또 기계공학 용어 해설에 보면 ‘무개차’는 “차체에 목판만 깔고 덮개가 없는 간단한 구조의 화물운반차량”4)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이와 같이 차량의 기능을 기준으로 정의한 경우도 있지만, 지붕은 대체로 차량 구조에서 차대(車臺; chassis)보다는 차체(車體; body) 구조물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용도에 의한 구분보다는 지붕의 유무에 의한 형태 구분이 보다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자동차공학 서적에서는 덮개가 있는 차체의 승용차를 세단(sedan)이나 리무진(limousine), 쿠페(coupe) 등으로 구분하고, 분리된 덮개를 가진 승용차를 로드스터(roadster)형 차량으로 구분하면서, 그것을 “2~3인승의 1열의 좌석을 가지고 있으며 2도어로 후방(後方)에 접을 수 있는 덮개형 천정을 가지고 있다.”5)라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정의들을 통해서 본다면, 무개 차량은 보편적으로 ‘오픈카(open car)’라는 통칭으로 불리며, 접혀져 열릴 수 있는 가변적 구조의 지붕을 가진 차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오늘날의 자동차에서 접이식 지붕 구조물은 마차 시대부터 이어져온 전통적 기술을 가진 소수의 전문 업체들에 의해 제작되고 있는데, 대량생산방식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접이식 지붕을 가진 차량을 개발할 때는 이들과 같은 전문 업체를 통해 접이식 지붕 구조물을 조달받게 된다. 이로 인해 접이식 지붕을 가진 차량은  그렇지 않은 차량에 비해 고가가 되기도 한다.

        
          
          

          [그림3]  
				
          

          
            골프 컨버터블, 1997년
          
          

          

        

        
          
          

          [그림4]  
				
          

          
            골프 컨버터블의 지붕 구조물의 골조
          
          

          

        

      

      
        2.2. 무개 차량의 형태 변화
        ① 전반적 사례 고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발명된 자동차들 대부분이 마차의 차체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에서부터 무개 차량이 비롯되었다. 1886년에 제작된 벤츠의 1호 차 역시 마차의 차대(車臺)에 자전거 바퀴를 조합해 제작되었다.6)

        대량생산 방식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는 미국의 포드자동차가 1908년에 개발한 ｢모델T｣가 최초이다. ｢모델T｣는 1914년부터 대량생산이 시작되었고, 1921년에 가서는 생산량이 최대에 이르게 된다.7) 포드자동차의 설립자 헨리 포드(Henry Ford)가 창안한 대량생산 방식은, 생산성 향상과 차량 가격 인하를 위해 선택 사양이 없는 단일 제품 ｢모델T｣를 검정색 하나의 차체 색으로만 만들어 내는 극도로 단순화 된 개념의 것이었다.8)

        따라서 ｢모델T｣는 후기형으로 갈수록 차체의 부품 수를 줄이기 위해 단순화 되면서, 초기의 접이식 지붕에서 고정된 지붕으로 변화되었다. 이러한 개발의 영향으로 1930년대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승용차에서는 고정된 지붕 구조가 완전히 정착되었고, 고가의 스포츠 카, 혹은 콘셉트 카에서만이 무개 차량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림5]  
				
          

          
            벤츠의 1호차, 1886년
          
          

          

        

        
          
          

          [그림6]  
				
          

          
            가변 구조의 지붕을 가진 초기의 모델T, 1908년
          
          

          

        

        
          
          

          [그림7]  
				
          

          
            고정된 지붕을 가진 포드 후기의 모델T, 1921년
          
          

          

        

        
          
          

          [그림8]  
				
          

          
            뷰익의 컨셉트 카 Y-Job, 1938년
          
          

          

        

        ② 우리나라의 사례 고찰

        
          
          

          [그림9]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공식 생산된 무개 차량 신진 지프, 1961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산된 무개 차량은 1961년에 신진자동차에서 생산된 ｢신진 지프｣가 최초이다. ｢신진 지프｣는 한국전쟁에서 사용되었던 미군 차량 ｢M38｣의 민간용 모델 ｢CJ-6｣를 ｢Jeep｣이라는 이름으로 생산하던 미국의 ｢카이저(Kaiser)자동차｣와의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생산된 차량이었다.9) ｢CJ-6｣모델은 군용 지프와 동일하게 고정된 지붕을 가지지 않은 차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국내에서 생산된 ｢신진 지프｣에는 직물로 제작된 지붕이 씌워져 생산되었다. 그러므로 개방형 차체를 활용한다는 개념은 적었다.

        이후에 민간용 차량으로 지붕이 없는 구조로 개발된 차량은 1993년에 등장한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의 2도어 모델이 있었으나, 대부분 수출용 차량으로 생산되었다. 

        
          
          

          [그림10]  
				
          

          
            스포티지 2도어델, 기아자동차, 1993년
          
          

          

        

        
          
          

          [그림11]  
				
          

          
            국내에 도입되어 생산되었던 영국 로터스의 엘란, 1995년
          
          

          

        

        1995년에는 기아자동차가 영국 ｢로터스(LOTUS)｣로부터 소형 로드스터 ｢엘란(ELAN)｣의 차체 생산설비를 사들여 만든 차체와 차대에 국산 엔진과 변속기를 장착한 차량을 생산했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1996년부터 시판했던 ｢뉴 코란도｣의 고정된 철제 지붕을 제거해 변형시킨 파생차종으로써 무개 차량을 2004년에 시판했으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 대중적으로 판매되지는 못한다.

        
          
          

          [그림12]  
				
          

          
            코란도 오픈 탑, 쌍용자동차, 2004년
          
          

          

        

      

      
        2.3. 무개 차량의 유형 구분
        무개 차량의 명칭은 로드스터(roadster), 스파이더(spider)와 컨버터블(convertible), 카브리올레(cabriolet) 등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차량들은 고정된 구조물로서 지붕이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로드스터와 스파이더가 본래부터 지붕이 없는 차체로 설계된 유형이라면 컨버터블과 카브리올레는 지붕이 있는 차량에서 지붕을 제거한 유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이러한 특징에 따라 이들의 차체 구성은 차이를 보이게 된다.

        ① 로드스터/스파이더

        로드스터(roadster)는 가장 오래된 차체 형태인데, 자동차의 발명 이전부터 존재해 온 마차의 한 가지 유형으로 한 마리의 말이 끄는 소형 경량의 마차이다.10) 이 유형의 마차는 미국에서는 버기(buggy)라고도 불렸다.

        
          
          

          [그림13]  
				
          

          
            1900년형 버기, 미국
            사진출처: Smithsonian Institution, Washington D.C.

          
          

          

        

        초기에 제작된 자동차들 대부분이 지붕이 없는 소형 마차의 차체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마차와 동일한 차체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마차의 유형 중 하나였던 ‘로드스터’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된 것이었다.

        자동차로서 로드스터는 차체의 좌․우에 유리창이 없고, 앞 유리창도 별도로 제작되어 부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로드스터의 차체 구조는 1930년대에 제작된 레이싱 카의 형태에서 가장 명확하게 관찰할 수 있다.

        
          
          

          [그림14]  
				
          

          
            아우토우니온 Type C 레이싱 카, 1936년
          
          

          

        

        로드스터 차량에 대한 영어권의 정의를 살펴보면, “최소한의 차체 구조를 가진 차량으로 기후조건에 대비한 보호 구조물을 가지지 않으며, ‘스피드스터(speedster)’ 역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구조적으로도 유사하다.”11)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의 로드스터는 실용성을 고려해 측면 유리창과 직물 재질의 지붕, 또는 합성수지나 철재의 지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앞좌석만 설치되어 있으므로, 차체 측면에는 앞 도어의 유리창 이외에 뒷좌석 공간을 밀폐하기 위한 보조 유리창(quarter glass)은 없다. 그런데 이러한 로드스터의 구조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차량의 스포티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로드스터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한편 로드스터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또 다른 명칭 스파이더(spider)는 곤충의 ‘거미(spider)’와 동일한 단어로써, 이 이름은 이탈리아의 스포츠 카 메이커 ｢알파로메오(Alfa Romeo)｣가 1967년형 차량을 내놓으면서 처음으로 사용했다고 알려지고 있다.12)

        
          
          

          [그림15]  
				
          

          
            알파로메오 스파이더, 1967년
          
          

          

        

        스파이더라는 이름을 사용한 이유는 거미처럼 낮게 기어가는 것 같다고 해서 지어진 것이라는 설이 있으며, 로드스터 차체에 지붕을 얹은 모습이 거미가 앉아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에 비유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② 컨버터블/카브리올레

        컨버터블(convertible)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무개 차량의 명칭이다. 혼용되기도 하는 ‘카브리올레(cabriolet)’는 컨버터블의 불어(佛語) 단어이다. 컨버터블은 원래는 ‘컨버터블 쿠페(convertible coupe)’ 또는 ‘컨버터블 세단(convertible sedan)’의 줄임말로서, 접이식 지붕을 가진 세단이나 쿠페를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림16]  
				
          

          
            일체구조의 차체
            출처; 장병주, 신편 자동차공학, 동명사, 1997, p.39

          
          

          

        

        세단이나 쿠페 형 승용차들은 A, B C 필러가 지붕을 지지하는 동시에 이들이 모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차체 강성을 높여주는 일체구조(一體構造; monocoque) 차체를 가지고 있다.13)

        
          [표 1]  
				
          

          
            무개 차량의 주요 유형
          
          

        

        
          
            	유형
            	지붕 구조
            	좌석 수
            	차체 구조
          

          
            	로드스터(스피드스터)
            	지붕 구조물 없음
            	2인승
            	개방형 차체 구조
          

          
            	스파이더
            	가변형/탈착식 지붕
            	2인승
            	개방형 차체 구조
          

          
            	컨버터블/카브리올레
            	가변형 지붕
            	2인승 또는 4인승
            	폐쇄형 차체 구조의 변형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 B, C 필러와 지붕 패널을 잘라내고 직물로 된 지붕을 덮게 되면, 차체의 강성이 취약해져 주행안정성이 떨어지고, 차량 전복사고 시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이에 따라 차체를 보강하고 승객 안전성 향상을 위한 롤 바(roll bar)를 설치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서 개발되는 것이 세단, 또는 쿠페형 차량의 컨버터블 모델이다. 대부분의 세단이나 쿠페형 차체를 바탕으로 한 컨버터블 차량은 2+2의 4인용 승차공간을 가지면서 측면에는 도어 유리창과 뒷좌석 공간 부분의 보조 유리창(quarter glass)을 가지고 있다. 각각의 무개 차량의 특징을 정리하면 위의 [표 1]과 같다.

        
          
          

          [그림17]  
				
          

          
            컨버터블 차량의 롤 바
          
          

          

        

      

    

    

  
    
      3. 무개 차량의 유형별 고찰
      
        3.1. 로드스터 차량의 고찰
        로드스터는 처음부터 지붕이 없는 차체 구조로 설계되므로, 차체 강성을 높이기 위한 보강 프레임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림18]  
				
          

          
            1990년형 마쓰다 MX-5 로드스터의 보강용 프레임, Power Plant Frame
            출처:Jack K. Yamaguchi, MIATA, Newyork; St. Martin's Press, 1989, p.68

          
          

          

        

         1990년에 등장한 마쓰다의 로드스터 ｢MX-5｣는 변속기와 뒤 차축을 연결하는 구조물로 ｢파워 플랜트 프레임(Power Plant Frame)｣이라는 보강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물은 고전적인 차체 구조의 백본 프레임(backbone frame)을 응용해서 설계된 것이었다.

        
          
          

          [그림19]  
				
          

          
            백 본 프레임, 그림
            출처; http://www.motorera.com

          
          

          

        

        
          
          

          [그림20]  
				
          

          
            마쓰다 MX-5 로드스터, 1990년
          
          

          

        

        한편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의 대표적 유형인 ｢지프(Jeep)｣는 차체 스타일만으로는 로드스터와 유사성이 적은 차량으로 보이지만, 구조적으로는 가장 근접해 있다. ｢지프｣는 1943년에 미국 육군의 작전용 소형 트럭(light truck)으로 윌리스(Willeys)에 의해서 개발된 차량이었으며, 윌리스와 포드에서 각각 MB와 GPW 라는 이름으로 생산된다.14)

        차체는 험로주행능력을 갖추기 위해 보디 온 프레임(body on frame)의 구조로 설계되었다. 또한 가볍게 만들기 위해 고정된 지붕이 없는 차체에, 직물로 만들어진 지붕을 채택한 구조로 개발되었다. 지상고(地上高; ground clearance)가 높아 강을 건너거나 산악지형을 주행하는 등 전천후 성능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지프｣는 로드스터와는 다른 유형의 차량인 것처럼 인식되지만, 차량의 구조에서는 로드스터에 가장 근접한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21]  
				
          

          
            Willeys의 MB 모델, 1943년
          
          

          

        

        한편 스파이더는 로드스터와 동일한 구조의 차량으로, 주행성능을 높이기 위한 경량화의 개념이 중심이 되는 차량이다. 이에 따라 2인용 좌석만을 가지고 있어서, 측면에는 앞 도어의 유리창 이외에 보조 유리창(quarter glass)은 없다. 접이식 지붕 대신에 합성수지로 만들어진 탈착형 지붕을 가진 차량도 있다.

        
          
          

          [그림22]  
				
          

          
            알파로메오 스파이더, 2003년
          
          

          

        

        
          
          

          [그림23]  
				
          

          
            알파로메오 8C스파이더, 2008년
          
          

          

        

      

      
        3.2. 컨버터블 차량의 고찰
        닛산의 ｢370 로드스터｣는 고정된 지붕이 있는 해치백 구조의 쿠페형 차량 ｢닛산 370Z｣의 지붕을 제거하고 2+2의 실내를 운전석과 보조석 중심의 2인승으로 바꾸고 차체 보강 설계를 통해 만들어진 차량임에도, ‘로드스터’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다. 차체 구조는 기존 차체를 보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24]  
				
          

          
            닛산 370Z 로드스터, 2008년
          
          

          

        

        
          
          

          [그림25]  
				
          

          
            쿠페 개조 컨버터블 차량의 차체보강
            출처; www.caradvice.com.au/58438/2010-nissan-370z-roadster-review/

          
          

          

        

        이에 따라 차체는 강화된 A필러와 차체 측면의 구조재 추가, 강화된 문턱(reinforced sill), 좌석 부착면의 구조물 보강 등의 변경이 이루어졌다. 엔진룸에서는 삼각형 구조의 서스펜션 타워 보강재(triangular tower bar)를 적용하고, 엔진룸과 데크 입구를 링 구조(ring structure)로 만드는 등 차체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폐단면(閉斷面; closed section) 구조로 만들어 전체적인 단면계수(斷面係數; modulus of section)를 높여 차체 강성을 향상시킨 구조를 볼 수 있다.

        이러한 보강 작업으로 인해 차체 전면부에서 40%의 강성을 높이고, 측면 강성은 10%, 차체 뒤쪽은 45%로 높아졌다. 한편으로 뒤쪽 차체의 비틀림 강성은 60% 향상되어, 이를 통해 주행 시의 차체 롤링이 지붕이 있는 쿠페 차량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15)

        이와 같은 컨버터블 차량의 차체 보강 설계는 기존에 개발된 차량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차량개발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3.3. 절충구조 차량의 고찰
        한편 접이식 지붕과 고정된 지붕의 절충적 구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컨버터블 하드 탑(convertible hard top)이다. 컨버터블 하드 탑을 가진 차량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접이식 직물 지붕의 컨버터블 차량과 동일한 구조이지만, 철제 지붕을 가지고 있으며, 세단 기반의 차량은 뒷좌석 공간 확보를 위해 측면에 보조 유리창(quarter glass)을 가지고 있다.

        
          
          

          [그림26]  
				
          

          
            폭스바겐 이오스 컨버터블 하드탑, 2010년
          
          

          

        

        
          
          

          [그림27]  
				
          

          
            렉서스 IS 250 컨버터블 하드탑, 2010년
          
          

          

        

        그러나 컨버터블 하드 탑 차량에 설치된 가변형 지붕은 접이식 직물 지붕에 비해 무겁고 복잡하며, 지붕을 여닫는 작동을 위한 전동장치로 트렁크 공간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접이식 직물 지붕 컨버터블 차량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고속 주행 시 풍절음(風切音) 발생이나, 우천 시 누수(漏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 무개 차량의 특징 분석
      
        4.1. 유형별 기능 특징
        무개 차량은 3장에서의 구분 유형과 상관없이, 개방 가능한 지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접이식 지붕이라는 디자인에 의해 차체의 감성적 특성이 더해진다. 지붕 디자인에 의한 감성적 특성은 개방형 지붕 자체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므로 미시적 미학(微視的美學; microscopic aesthetics)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지붕과 차체의 비례나 균형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시적 미학(巨視的美學; macroscopic aesthetic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로드스터나 스파이더 차량에서 접이식 지붕구조는 차량의 주행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적 해결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므로, 지붕 자체보다는 주행성능과 차체 비례의 균형과 같은 거시적 요소에 중점이 있다. 반면에 기존 차량을 무개 차량으로 개조한 컨버터블 차량은 지붕의 개방성에 초점이 맞추게 된다. 따라서 거주성을 최대한 유지하는 동시에, 지붕 개폐 시 사용상의 편의성과 주행 중의 안락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이러한 기능 차이에 따라 차량의 거시적 디자인 특징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2인승 쿠페를 기반으로 한 MX-5 로드스터의 캐빈 비례는 차체 길이 대비 42%인 반면, 5인승 해치백 승용차를 기반으로 한 골프 컨버터블은 65%로서 캐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승용차의 차체 비례에서 캐빈의 비례는 차체의 거시적 추상성을 구분하는 요소가 되는데, 차량의 기능적 추상성을 논할 때, 차체와 캐빈의 비례가 56~57%이면 중립적인 비율이며, 그보다 클 경우 거주성을 중시하는 패밀리카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16)

        
          
          

          [그림28]  
				
          

          
            2인승 쿠페 MX-5 로드스터의 캐빈 비중
          
          

          

        

        
          
          

          [그림29]  
				
          

          
            5인승 해치백 승용차 기반의 골프 컨버터블의 캐빈 비중
          
          

          

        

        따라서 5인승 차량을 바탕으로 한 무개 차량은 차량의 스타일보다 거주성의 비중이 높으므로 차체의 거시적 비례에서 쿠페 기반 차량의 경쾌한 이미지와는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에 따라 차체 비례라는 거시적 미학(巨視的美學)의 관점에서는 세단 기반의 무개 차량은 실용성의 비중이 높으므로, 로드스터나 스파이더 차량의 역동적 비례에 비해서는 감성적인 요소가 적음을 알 수 있다.

      

      
        4.2. 유형별 디자인 특징
        무개 차량이라는 특징에서 본다면, 로드스터와 스파이더는 접이식 지붕구조 채택이 차량 주행성능 향상을 위한 경량화의 수단으로 활용되므로, 직물 등 가볍고 유연한 재료를 사용하게 된다. 또한 실제 차량에서 캐빈의 안락성 향상 등을 위해 합성수지나 금속 등 중량이 무거운 하드탑을 설계할 경우에는 차량 중량 감소를 위해 탈착이 가능한 구조를 채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무개 차량 유형 중에서는 컨버터블이 기존 차량의 변형을 통해서 개발이 가능하므로, 개발 비용 측면에서 가장 투자가 적은 유형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로드스터와 컨버터블로 대별되는 무개 차량의 차체 디자인 특징을 살펴보면, 거주성에 의한 실용성은 컨버터블이 높고, 차량의 주행 성능에서는 로드스터와 스파이더가 유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능 차이에 의해 차체 스타일과 소비자 지향성도 변화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각 유형별 무개 차량들의 구조별 특징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2]  
				
          

          
            차체 구조별 차량 특징
          
          

        

        
          
            	유형
            	지붕유형
            	창문 구성
            	개발 방법
            	중점 기능
          

          
            	로드스터(스피드스터)
            	지붕 없음/가변형 지붕
            	앞 유리창
            	전용 설계
            	경량화 또는 주행성능
          

          
            	옆문 유리창
          

          
            	-
          

          
            	(뒤 유리창)
          

          
            	스파이더
            	가변형 지붕
            	앞 유리창
            	전용 설계
            	경량화 또는주행성능
          

          
            	옆문 유리창
          

          
            	-
          

          
            	뒤 유리창
          

          
            	컨버터블/절충 구조
            	가변형 지붕
            	앞 유리창
            	기존 차량의 변형
            	안락성 또는 거주성
          

          
            	옆문 유리창
          

          
            	보조 유리창
          

          
            	뒤 유리창
          

        

        

      

      
        4.3. 유형별 디자인의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무개 차량들의 구조별 특징에 의하면, 차체 디자인의 완성도는 오히려 로드스터와 스파이더 차량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이들 유형의 차량이 주행 성능을 높인다는 요구조건 때문에, 실내 거주성과 지붕이 열리는 기능 자체의 중요성이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성능 균형을 위한 차체 스타일의 비례와 균형과 같은 거시적 미학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에 세단이나 쿠페, 혹은 해치백 차량을 기반으로 지붕을 잘라낸 후 컨버터블 형으로 개조한 차량, 혹은 컨버터블 하드 탑으로 개발된 경우에는 거주성이나 안락성과 같은 차량의 실용성을 유지하면서도 가변형 지붕을 설치한다는 점 때문에, 차체 비례보다는 지붕 개방성 자체에 더 중심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거주성을 위해 차체 비례는 그린하우스(greenhouse)의 비중이 높게 되는데, 그로 인한 차체 스타일의 역동성과 같은 거시적 미학에서는 쿠페 기반의 컨버터블 차량에 비해 불리한 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무개 차량의 유형 별 디자인 특징
          
          

        

        
          
            	유형
            	지붕 재료
            	기능지향성
            	개발 방법
            	차체 비례
          

          
            	로드스터(스피드스터)
            	탈착식 경질 지붕, 접이식 연질 지붕
            	주행성능
            	전용 설계
            	긴 후드/작은 캐빈
          

          
            	스파이더
            	탈착식 경질 지붕, 접이식 연질지붕
            	주행성능
            	전용 설계
            	긴 후드/작은 캐빈
          

          
            	컨버터블/절충 구조
            	연질지붕 또는 철제가변 지붕
            	거주성 편의성 안락성 중심
            	기존 차량의 변형
            	거주성 중심의 큰 캐빈
          

        

        

        지금까지의 분석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가 무개 차량 개발을 통한 차종 다양화를 시도한다면, 우선은 기존 차량을 바탕으로 하는 컨버터블형 차량 개발이 타당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반 차량의 선정 시 해치백이나 세단 등 거주성이 중시된 차량을 바탕으로 한다면, 무개 차량의 거시적 미학에서는 차체의 시각적 균형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컨버터블 차량 개발에 있어서 기반 차량의 선정에서는 앞좌석 중심의 실내 레이아웃을 가진 쿠페형 차량을 선택하여 거시적 미학에서 완성도에 대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우리나라는 최초의 국산 차량 개발 이후 반세기가 넘는 자동차산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세계 자동차산업의 관점에서는 후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도전적 과제를 풀어가야 할 숙제가 있다. 무개 차량의 개발 역시 그 과제들 중 하나이다.

      다양한 유형의 무개 차량 개발 사례를 고찰한 결과, 향후에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와 시장 여건에 부합하는 무개 차량의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의 양적 성장의 기조를 질적 성장으로 바꾸는 전략에서 실용성을 중시한 무개 차량 개발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거시적 미학의 향상을 위해서는 쿠페 기반의 컨버터블 개발을 통해 로드스터 혹은 스파이더의 성격을 가진 무개 차량 개발이 보다 유효한 전략이라는 시사점을 본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었다.

    

    

  
    
      Glossary
      1) 한국자동차산업협회, http://www.kama.or.kr/, 2012년 2월 5일

      2) 다음국어사전, 2012년 2월 6일, http://dic.daum.net/word/view.do

      3) http://www.wordreference.com/koen, 2012년 2월 7일

      4) 다음백과사전, 2012년 2월 6일,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

      5) 장병주, 신편 자동차공학, 동명사, 1997, p.25

      6) The Montreal Museum of Fine Arts(1995), Moving Beauty, Canada; McClelland & Stewart Inc., p.26

      7) James Flammang. (1995), Ford Chronicle, USA; Motorbooks International, p53

      8) 헨리 포드, 공병호 외 옮김(2006), 고객을 발명한 사람 헨리 포드, 서울:21세기북스, p.107

      9) 구 상(2004).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발전 과정 고찰. 서울:한국디자인학회 논문집 vol.17, no.3

      10) roadster - a small lightweight carriage; drawn by a single horse; http://www.thefreedictionary.com/roadster, 2012년 2월 22일

      11) http://en.wikipedia.org/wiki/Roadster, 2012년 2월 7일

      12) http://www.netcarshow.com, 2012년 2월 7일

      13) 장병주, 앞의 책, p.39

      14) David Fetherston. (1995), Jeep, USA; Motorbooks International, p.14

      15) www.caradvice.com.au/58438/2010-nissan-370z-roadster, 2012년 2월 8일

      16) 구 상. (2005). 중형 세단의 차체 비례를 통한 자동차 조형문법의 개념 고찰. 서울:한국디자인학회 논문집 vol.1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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